칙사가도

우사 신궁으로 통하는 역사적인 길인 칙사가도(천황이 보낸 사신의 길)는 천황을 대신해 우사 신궁의 신들께 공물을 바치거나 참배를 하는 칙사가 오랫동안 이용한 길입니다. 칙사가도는 과거 규슈 북동부의 중요 교역로 중 하나로 지금보다 긴 경로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게쇼 우물과 구레하시 다리(우사 신궁 경내로 갈 수 있는 서쪽 입구 중 하나로 칙사가 지나갈 때만 열림) 사이의 도로만을 가리킵니다. 칙사가도는 일직선으로 약 1km나 뻗어 있어서 석양이 질 때면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방랑하는 예술가로 알려진 미노무시 산진(1836~1900)의 그림 일기에는 1864년 칙사 행렬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당시 칙사가도의 모습이나 칙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귀중한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칙사는 린지호헤이사이(臨時奉幣祭) 축제(臨時奉幣祭)에 참여하기 위해 10년에 한 번 우사 신궁으로 파견됩니다. 근대적인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칙사가 이동하는 여정은 크게 바뀌었지만, 지금도 칙사는 전통을 지키며 일부 여정에서는 칙사가도를 따라 걷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비록 칙사가도가 우사 신궁으로 가는 주요 참배길로는 이용되지 않지만 칙사가도에는 게쇼 우물, 교슈즈카 고분, 햐쿠타이 신사, 그리고 우사의 전통적인 공예 중 하나인 표주박을 사용해 상품을 만드는 전문점 등 여전히 주목할 만한 장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2020년에는 과거 우사 신궁으로 향하는 칙사와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행했던 길을 지키고 지역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개보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전선이 지중화되면서 전신주가 사라지고 도로도 바둑판 무늬로 재포장되었습니다. 또한 햐쿠타이 신사 앞길에는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칙사가도 본래의 돌이 장식용 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